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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1)혼인이주 여성의 출산 및 경제활동과 우울증: 

일본, 중국, 베트남 아내의 비교*

차 승 은**․김 두 섭***

이 연구는 현재 우리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들의 우울수준을 살펴보고, 이들의 출산과 

경제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아내들의 출신국적에 따라 

출산, 경제활동이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으로 보고, 그 차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

추었다. 일본, 중국, 베트남 아내 524명에 대한 설문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내들의 출신

국적별로 우울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아내는 일본, 중국 아내들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 아내들이 적응에 있어서 일본이나 중국 아내들보다도 취약한 상황임을 

말해준다. 또한 출산과 경제활동의 효과도 출신국별로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아내에게는 출산

이 우울감을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이나 일본 아내들에게는 

출산보다는 경제활동이 우울을 낮추는데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원, 문화정체

성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이 모두 포함된 결과에서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의 구성이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아내들의 적응방식이 출신국별로 

상이하며, 이러한 차이점들을 반영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핵심단어: 혼인이주, 국제결혼, 출산, 경제활동, 우울증, 외국인 배우자

Ⅰ. 문제제기

일자리를 위해, 학업을 위해 혹은 결혼을 위해 우리 사회로 이주하게 된 경

로는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제결혼으로 한국사회에 오는 외

국인의 증가는 주목할 부분이다. 국제결혼은 1980년대 말부터 서서히 증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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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급격히 상승하였다. IMF 이후 증가세가 

약간 주춤하기는 하였으나 지난 2004년에 당해 전체 혼인수에서 국제결혼이 차

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어섰고,  2005년에는 그 수치가 13.5%로 정점을 이룬 

후 지금까지 그 비율이 10-11%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통계청, 2008). 국

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의 대다수는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의 결합

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혼인이주를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 아내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적응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학문적인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 질적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관련연구들은 이주

한 여성들이 가족,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양한 심리적인 갈

등과 긴장,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강유진, 1999; 김민정․유명

기․이혜경․정기선, 2006; 김숙자, 1998; 김오남, 2006a, 2006b; 설동훈 외, 

2005; 이혜경, 2005; 최연실 외, 2005; 홍기혜, 2000). 극히 최근에는 가족해체

를 겪는 국제결혼 가족이 계속 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김두섭, 2006).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외 연구들은 주로 혼인이주의 여성의 삶을 국제결혼

을 한 커플과 그들의 적응에 관심을 보여 왔다. 말하자면, 혼인이주 여성들의 

삶을 외국인“신부”,“아내”의 관점에서 조명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이들 외국인 아내들의 건강상태가 어떠하며, 그들이 자녀를 낳아 키

우거나, 직업을 갖는 것이 그들의 건강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진 바

가 많지 않다. 신부나 아내를 넘어서 아이를 낳은 부모로서, 사회적 관계를 맺

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겪게 되는 경험을 탐색하는 노력은 부족하였다고 판

단된다. 때문에 현재 외국인 아내들에 대한 이해의 수준 역시 드러나는 단편적

인 정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정신건강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는 우울에 초점을 두고, 혼인

이주 여성들의 출산 및 경제활동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외국

인 아내들의 우울은 어떠한 수준인지, 과연 부모가 되고 직업을 갖는 것이 외

국인 아내들이 우울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출산, 경제활동과 같은 사회적 역할의 효과는 지금까지 이주연구에서 많

이 언급해 온 사회적 관계망이나 문화적 특성과 같은 맥락 특성을 고려하여 살

펴볼 것이다. 이러한 중간변수들은 혼인이주 여성의 적응 과정에 출산과 경제

활동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외국인 아내들의 출신 국적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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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국제결혼의 수적 증가는 한국에 오게 되는 외국인 아내들의 출신국의 다

양성으로 이어졌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 이어 2000년 이후에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로부터 오는 여성들도 늘고 있다. 한

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이루는 외국인 여성들의 출신국 및 인종이 다변화되면

서, 출신국에 따라 개별 외국인 아내들이 보유하는 인적, 사회적 자원, 문화적 

자원도 차이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아직은 관련연구가 많이 축적되지는 않

았지만, 소수의 연구들은 한국사회로 오는 혼인이주 여성의 문화적 특성, 혹은 

출신국에  따라 여성들의 원가족 환경과 인적자본의 형성과정이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출신 국가나 국가의 국제적 위상에 따라 한국으로 온 시기와 

계기,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가령, 결혼이 

이루어진 과정만 살펴보더라도 일본인 아내들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통

일교도들을 중심으로 혼인이주가 이루어졌다(김두섭, 2006; 양순미, 2006). 최

근에는 일본인 유학생, 한국과 일본의 산업교류를 통해 혼인이주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석란, 2007). 그에 비해, 중국이나 

베트남 아내들은 전문적인 결혼 알선업체를 거쳐서 한국남성과 결혼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김숙자, 1998;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설동

훈․윤홍식, 2006; 양순미, 2006; 김정석, 2007; Kim, Kim, and Cha, 2008). 이

러한 차이들은 이 사회에서 적응하는 방식 즉, 부모가 되고 직업을 갖게 되는 

일련의 과정과 사회적 경험, 그리고 그들의 건강에 반영되는 중요도에 이르기

까지 국적별로 체계적인 차이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분석을 위해 일본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의 3개국 출신의 아내들에 초점을 

두고 비교하였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세 국가들로부터 온 아내들이 혼인 이

주의 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들 아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자원의 분배

구조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었다.

Ⅱ. 선행연구검토  

1. 이론적 논의

이 연구에서는 건강을 개인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의 하나로 살펴

보았다. WHO의 정의에 따르면, 건강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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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과 부담이 누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WHO, 1960). 특히 정신건강은 

생활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격한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소소한 심리적인 반응까지

를 포함한다. 이 연구는 혼인이주로 한국에 오게 된 외국인 아내들이 일상생활

이서 경험하는 심리적인 압박과 내적갈등의 수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신건강과 사회적 역할(social role)에 대한 관심은 역할을 수행을 통한 누적

된 경험이 정신건강에 특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과거에는 

역할긴장, 역할축적 논의를 통해 역할수행이 개인의 건강에 보상이냐 비용인가

를 두고 다양한 논의와 쟁점이 제기되었다. 바넷과 그 동료들 (Barnett, Biener, 

and Baruch, 1987)에 따르면, 상당수 연구결과들이 역할수행으로 얻게 되는 혜

택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히 경제활동, 즉 직업역할과 관련해서는 부담과 긴장

과 같은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는 연구가 더 많았

다(한경혜․이정화․Ryff․Nadine․옥선화, 2002). 

이러한 역할이론 논의를 비추어 볼 때, 혼인이주 여성이 자녀출산이나 경제

활동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주관

련 연구들이나 생애과정 관점의 서구 연구들은 이주경험으로 출산이나 경제활

동의 의미가 개개인마다 다르게 형성될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Piper & 

Roces, 2003). 비교문화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생태학적 모형에서도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시, 거시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정현주, 

2007; 최연실 외, 2005). 한국의 혼인이주 여성에 대한 실증 연구들도 혼인이주 

여성들의 부모역할이나 경제활동이 내포하고 있는 복합적인 결과들, 가족을 포

함한 다양한 체계(지역사회, 학교, 종교단체, 문화체계)의 영향이 지대함을 지

적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출산이나 경제활동의 효과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

큼 단순하지만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때문에 역할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어떠한가에 따라 출산이나 경제활동의 효과는 상이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자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보게 되면, 사회적 역할의 수행은 

사회적 연결망 확장, 혹은 축소와 긴밀한 연관관계가 나타난다. 가족이나 직업역

할을 점유하게 되면, 친구,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이 용이해 지는 측면이 있다. 때

문에 일부에서는 사회적 역할(social role) 수행이 갖는 건강효과의 많은 부분이 

이“사회적 관계 맺기”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Umberson, 1987; 

Williams, 2003). 실제로 출산과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적 역할 수행의 효과를 면

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자원의 특성들을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망 뿐아니라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외국인 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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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그들의 문화적 특성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부분이다. 기존의 서

구 연구들은 이주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할 때 개개인의 문화적 특성

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주목하였다. 한편에서는 인종, 문화적 특성이 새로운 

사회에 통합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연구들은 빠른 

적응을 위해서는 자신의 민족적 특성을 버리고, 이주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동화되는 것이 났다고 보았다(Hogg and Adams, 1990; Tajfel and Turner, 

1986). 실증연구들은 다소 엇갈리는 결과를 제시해 왔고, 그 자체가 논란의 대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화정체성과 적응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역할 습득의 의미가 분석하게 된다.

2. 관련연구고찰

1) 사회적 역할과 정신건강과 출신국별 차이

사회적 역할수행이 개인의 삶의 질, 건강, 적응에 중요하다는 논의는 역할이

론이나 정신건강 관련 연구 뿐 아니라 이주민을 다룬 기존의 이주(migration)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 부분이다. 이주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이민자가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고 적응함에 있어서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함

을 지적하였다(Curran, Garip, Chung, and Kanchana, 2005; Dimaggio and 

Louch, 1998; Massey and Zenteno, 1999; Portes, 1995). 실제로 직업을 갖는 

것은 경제적인 독립을 확보하고 직업을 통해 관계망 형성이 유리하다. 경제적 

자본의 축적으로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도울 수 있다면, 실제로 

이주민은 그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들은 경제활동의 중요성이 노동이주 뿐 아니라 혼인이주의 사례에서도 적

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Piper, 2003; Stoloff, Glanville, and Bienenstock, 1999).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가족 내 입지나 권력관계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유할 수 

있으며, 그들의 수입으로 본국 가족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그들의 

적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활동과 함께, 특히 혼인이주에서는 가족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혼인이주는 “결혼”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노동이주와는 차별적이다. 이

“가족의 형성”의 차원에서 출산과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개인에게 보람과 기쁨

을 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외

국인 아내에게 있어서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대 간 이해관계에서도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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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학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의 혼인이주는 상당부

분 한국의 혼인시장의 성비불균등에 의해 초래된 바가 크다(김두섭, 2006). 사

회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농촌에 거주하는 나이든 남성에게서 국제결혼의 사례

가 많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김두섭․이명진, 2007; Kim, 2007). 혼인이주

여성의 잠재된 출산력과 부모역할 수행은 한국의 취약계층 남성들과 외국인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된 주된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역할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더

라도, 역할 수행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갈등과 긴장,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

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 외, 2005). 

김민정 외(2005)의 연구에서도 여성이면서 외국인인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직업

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부모역할도 상당한 긴장감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연구들은 이주여

성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를 지적하였다(김오남, 2006a; 

왕한석, 2006; 이순형, 2006; 이혜경, 2005; 조영달, 2006; 한건수, 2006). 한국

과 같이 교육열이 높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부모 노릇"은 아직 언어적, 문화적 

적응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 이주여성들에는 큰 부담이며, 남편이나 시부모와

의 갈등의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이는 부모역할을 잘 해내야 하다는 압박감이 

자녀출산과 양육의 보람과 기쁨을 압도할 가능성을 말해준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되는 혼인이주 여성들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거의 일관되

게 이주여성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관련연구들은 혼인이 이루어진 방식에서부터 결혼안정성 그리고 출

산행태에 이르기까지 혼인이주 여성의 출신국과 인종에 따라 상이한 행태가 있

음을 감지하고 있다(김두섭․이명진, 2007; 최연실 외, 2006). 이러한 논의는 이

들의 심리적인 적응자체에서의 차이뿐 아니라 수행하는 역할의 의미와 그것이 

건강함에 미치는 효과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령, 김민정 외

(2006)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어나 일어권에서 온 외국인 아내들은 높

은 교육수준, 본국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으로 취업, 자녀 교육면에서 유리한 입지

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에

서 온 외국인 아내들은 그와 정반대의 상황에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혼인이주 여성의 출산 및 경제활동과 우울증: 일본, 중국, 베트남 아내의 비교  137

2) 사회적 자원과 혼인이주 여성의 정신건강과 출신국별 차이

역할수행과 함께 심리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자원, 즉 

관계망 특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 아내들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을 만

나면서 지역사회나 속한 관계망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뢰감을 형성하면서, 심리적인 안전망의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연결망, 관계망과 정신건강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아는 

사람의 수가 많고, 사람들과 긴밀하게 접촉할수록 행복하다고 지각하며, 우울감

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한경혜, 김주현, 김경민, 2003; House et al., 1984, 

1988; Williams, 2004). 즉, 사회적인 고립을 면하고 통합을 이룰 때 개인의 정

신건강도 더 양호해지는 방향임을 뜻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방인으로서 사회적 

고립을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외국인 아내의 경우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나 그 내용에서도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경제적 적응에 따른 유형화를 실시한 설동훈․윤

홍식(2008)의 연구에 따르면, 국적별로 그 사회적 관계망과 경제활동 참가율의 

분포가 다소 상이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적응에서의 간극은 문

화적인 동질감, 동일언어 사용, 사회에 대한 흡수력의 차이와 연관이 있었다. 

한국의 일본, 베트남, 중국 여성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한 김두섭․김현수․차승

은(2008)에 따르면, 일본 여성들이 인적, 사회적 자원의 보유, 접근성 측면에서 

중국이나 베트남 여성들에 비해 다소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

서는 애초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과정과 남편 및 그 가족의 계층성이 이들의 

사회적 자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과 사회적 자

원의 관련성은 일관되지 않고 보다 복잡한 양상이다. 

부모역할과 관계망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아직까지는 그 방향성에 대해 엇

갈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몇몇 질적 연구들은 부모역할은 친족관계를 유연

하게 하고, 새로운 가족원의 탄생으로 본국과의 소통도 원활해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김민정, 유명기, 이혜경, 정기선, 2006). 그런가 하면, 부모역할 수행이 

언어문제, 교육문제가 결부되면서 외국인 아내들을 가족관계, 자녀관계로부터 

소외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 

연구들도 있다(최연실․권용혁․김태성․우실하, 2007).

이처럼 사회적 자원은 그 자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사회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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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행과도 깊은 연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혼인이주여성의 경우에서 고

려해야 할 부분은 여성의 국적별로 보유하는 사회적 자원 및 관계망의 특성들

이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설동훈․윤홍식(2006)의 연구에 따르

면, 몽골, 필리핀, 중국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적응정도가 높았던 반면, 일본, 베

트남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적응은 낮아 혼인이주 여성의 국적별로 사회관계망

의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일본, 베트남, 중국여성을 

비교한 연구(Kim et al., 2008)의 연구에서는 일본여성들이 더 유리하였으며, 

이는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심층면접에 바탕을 둔 김민정 외(2006)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동남아시아 여

성인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 간에도 관계망의 활용이나 그 특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연결망 특성이나 그것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혼인이주 여성의 출신 국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3) 문화정체성과 혼인이주여성의 우울

문화정체성은 이주민의 적응과 삶의 질을 논의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쟁

점의 하나이다. 과연 한국사회에서 혼인이주 여성들이 그들의 문화적 특성들을 

유지하는 것이 적응에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인종적․문화적 특성을 

버리고 한국사회에 온전하게 동화되는 것이 더 유리한가?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혼인이주 한 여성들의 문화적 지향성이나, 적응에

서 이러한 문화정체성 부분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지 못했고, 관련 논의도 드물

다. 대부분 한정된 표본의 대상자나 국적을 중심으로 파악하였고, 문화정체성, 

문화적 이질감의 경험여부를 보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강유진, 1999; 김

민정 외, 2006; 권복순․차보현, 2006; 박주희․정진경, 2007; 전홍주․배소

영․곽금주, 2008; 최연실 외, 2007; 홍기혜). 그런데, 질적 연구를 통해 문화적 

적응유형을 살펴본 연구결과들은 주목할 만하다. 베트남, 필리핀 아내들이 주연

구대상이였던 박주희․정진경(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이 자신

의 문화적 특성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많은 시련과 갈등에 직면한 것으로 서술

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한국인 남편과 가족에 일원이 되기 위해 요구하

는 다양한 요소(요리와 언어, 관습과 문화)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

고 호소하였다. 연구자들은 외국인 아내들의 문화적응은 “통합”, “적극적 동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한국인 되기”의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런가 하면, 일본인 아내를 대상으로 한 몇 몇 연구에서는 아내들이 소규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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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그들만의 작은 일본사회를 이어가는 것에 주목하였다

(김석란, 2007). 이들의 그들은 이들의 연구는 소수에 대한 면접 자료이기는 하

나, 이들 연구는 문화적응의 방식의 차이가 이들이 보유한 사회인구학적 배경,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의 본국 문화를 바라보는 방식, 혹은 한국사회 내에서 

갖는 문화적 가치가 반영됨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자료

이 연구에서는 <2007년 아시아 여성의 혼인이주와 적응 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 자료는 포스코청암재단과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

소에서 연구비를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의 수집은 일대일면접조사 방식으

로 수행되었다.1)  이 조사자료 중에서 한국남성과의 혼인이 초혼이며, 남편 역

시 이전 결혼에서 낳은 자녀가 없었다고 밝힌 524명의 외국인 아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과 분석방법

혼인이주여성의 정신건강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6가지 주요 우울 증상 수준

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섯 가지 우울 증상은 각각 슬프고 우울함, 걱정․근심, 

수면장애, 피로와 고단함, 희망없음, 무기력함의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 우

울증상 항목들은 4점짜리 척도(“전혀 없다”, “없다”, “가끔 있다”, “항상 그렇

1) 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행된 이 조사는 2007년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의 약 한 달간 이루어

졌다. 일본, 중국, 그리고 베트남 혼인이주 여성을 각 국가별로 200명, 총 600명에 관한 자료를 수

집한다는 목적으로 본조사가 수행되었다. 혼인 이주 여성의 거주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재하

였기 때문에, 표집은 조사원이 눈덩이 표집방법에 의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조사는 

외국인 여성 배우자의 한글교실,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센터나 문화원에서 이루어졌다. 소수는 

동호회, 동아리 모임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 정확한 주소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였

지만, 최소한 대도시 지역과 농촌지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설계하였다. 설문지는 한글, 일본어, 중국

어, 베트남어의 4가지 형태로 각각 작성되었고, 각 응답자들이 편리한 언어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조사완료시점에서 총610부가 수거되었는데 이중에서 부실 응답의 사례를 제외한 600부에 대한 데

이터 파일이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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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로 측정되었고, 이렇게 구성된 우울의 점수범위는 6-24점에 이른다. 척도가 

4점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평균점수가 12점을 넘게 되면, 위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항목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항목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주요 독립변수는 출산과 경제활동이다2).출산여부는 혼인이주한 

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경험을 했는지 여부로 살펴보았다. 

재혼가정의 경우 전 결혼에서 출산한 자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서 되도록 

현재 결혼이 초혼인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대상을 선별하였다. 경제활동의 경

우 시간제 일까지 포함하여 현재 임금노동을 하고 있는 여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자원으로는 사회활동, 사회적 신뢰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사

회적 연결망을 살펴보는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 알고지내는 

사람들과의 접촉빈도 등이 활용되어 왔다. 다만, 이 자료에서는 조사 응답자들이 

외국인들이었고, 주로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하는“잘 아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그들의 사회 관계망인지 배우자를 통한 관계

망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관계망의 크기에 해당하는 특성

을 대체할만한 문항으로 사회활동의 수를 분석하였다. 사회활동은 관계망이 공간

적으로 얼마나 확대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여러 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경

우 공간적 지평이 그만큼 넓다고 볼 수 있다.3) 교육 및 문화센터, 친목, 종교모

임, 자원봉사활동, 자녀와 관련된 모임 등 6가지 영역에서의 사회활동 참여여부

를 합산한 것을 활용하였다(없음=1, 있음=2, 해당없음과 무응답= 0, 점수범위 

1-12). 사회적 신뢰란 정착한 사회나 그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수준

을 의미한다. 사회적 신뢰수준의 각 항목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분석

에는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활용하였다(점수범위 4-16). 

문화정체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국에서 전통 음식을 즐긴다”, “본국의 의례 등

을 즐기거나 지키고자 한다”, “전통 문양이나 그림, 장식물 등을 집안에 전시해 

둔다”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언어적 측면 역시 이주민이 자신의 본국 문화를 유지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다만, 이주민의 한국어 소통능력은 그들의 문화적 지

향성과는 별개의 적응 차원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자녀

2) 분석대상자들이 모두 기혼이기 때문에, 배우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배우자역할

의 질이나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다를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역할 수행의 질이나 건강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남편과의 관계 만족도를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3) 공간은 물리적 공간인 동시에 일상생활이 조직되는 기초가 되며, 사회적 권력관계의 지형도를 드

러내주는 단초가 된다(정현주, 2007). 따라서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활동의 참가여부는 

외국인 아내들의 이동, 다양한 사회활동의 참여 뿐 아니라 그들의 공간적 영역의 수준을 말해준다. 

따라서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개념에 조금 더 근접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활동의 빈도 보다는 어떤 

사회활동과 모임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고, 그 합산한 점수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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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자신의 본국 문화의 중요한 요소인 언어를 가르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

사한 문항을 문화정체성을 평가하는 항목에 포함시켰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예”, “아니오”의 응답을 합산하여 문화정체성 수준을 파악하였다(점수범위 0-4). 

연령, 교육수준, 소득, 그리고 거주기간, 결혼만족도를 주요 통제변수로 분석

에 포함시켰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 교육수준, 소득은 개인의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소득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을

수록 우울증을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연령효과는, 소득이

나 교육보다는 일관된 결과로 나타나지 않지만, 대체로 성인의 경우에는 연령

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더 빈번하다는 결과가 일반적이다. 이와 함께, 혼인이

주에 관한 연구들은 거주기간이 혼인이주여성의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하였다(Lee and Seol, 2008). 관련연구가 우울을 종속변수로 살펴본 것은 아니

었지만, 거주기간이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미 이주관련 연구에서 밝혀

진 바이고, 또한 이 연구에서 거주기간이 매우 상이한 세 국적의 여성들을 대

상으로 한 만큼 거주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연령은 평균 31.4세 이었다. 연령 분

포는 일본인 아내들은 30-40대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베트남 아내들은 대부분 20

대에 위치해 있다. 표에 아래쪽에 제시된 남편의 평균 연령은 40.6세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들의 연령분포를 볼 때, 일본 아내와 중국 아내는 남편과의 나이 차이

가 많지 않은 반면, 베트남 아내는 남편과의 나이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월평균가계소득은 150만원 대로 나타났으며, 가계소득에서 국적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교육수준을 보게 되면, 전체의 70%가 고졸이상으로 나타

나는데, 아내의 출신국별로 교육수준의 격차가 있었다. 총거주기간을 비교해 보

면, 일본 아내들의 경우 한국에 온지 평균 10년 정도 된 것으로 나타나며, 베트

남 아내의 경우 거주기간이 아직 2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는 대체로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중간수준으로 답하였고, 여기에서도 출신국별 차이는 거

의 없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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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n=524)

일본

(n=186)

중국

(n=161)

베트남

(n=177)

명목변수

본인연령

  10대 4 (0.7) 1 (0.5) 3 (1.5)

  20대 260 (43.3) 9 (4.5) 77 (38.5) 174 (87.0)

  30대 223 (37.2) 94 (47.0) 110 (55.0) 19 (9.5)

  40대 이상 113 (18.8) 97 (48.5) 12 (6.0) 4 (6.0)

교육수준

  초졸 33 (5.7) 6 (3.0) 27 (14.3)

  중졸 146 (25.1) 1 (0.5) 50 (25.3) 95 (50.3)

  고졸 242 (41.6) 93 (47.7) 101 (51.0) 48 (25.4)

  전문대 이상 161 (27.7) 101 (51.8) 41 (20.7) 19 (10.1)

월평균소득l

  100만원 미만 54 (10.0) 20 (10.2) 12 (6.4) 22 (14.1)

  100-200만원 미만 255 (47.2) 81 (41.1) 87 (46.5) 87 (55.8)

  200-300만원 미만 177 (32.8) 65 (33.0) 73 (39.0) 39 (25.0)

  300만원 이상 54 (10.2) 31 (15.7) 15 (8.0) 8 (5.1)

연속변수

총거주기간 66.9 (60.8) 122.9 (60.9) 56.3 (42.9) 21.8 (16.9)

남편의 연령 40.6 (5.7) 41.8 (5.5) 39.3 (6.0) 40.1 (3.6)

결혼만족도 3.0 (0.6) 2.9 (0.6) 2.9 (0.5) 3.1 (0.6)

주: 제시된 수치는 명목변수인 경우에는 빈도와 퍼센트를 나타내며, 연속변수인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편

차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외국인 아내들의 사회적 역할, 사회적 자원과 문화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2> 참조). 전체 응답자 가운데 60% 가까이가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그보다는 낮아서 응답자의 20%에 

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일본 아내들은 거의 85%에 해당하는 수가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나서, 거의 대부분이 현재 부모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베트남 아내들은 응답자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만이 자

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중국인 아내들이 각각 25% 정도가 현

재 경제활동을 하였다. 그에 비해 베트남 아내들의 경우는 그 비율이 낮아서 

7.3%에 머물렀다. 

사회활동의 면에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아내들은 교육과 종교 활동 그리고 친

4) 이 자료의 응답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두섭․김현수․차승은(2008)의 포스코 청암재단 연구보

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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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별 사회적 역할, 자원, 문화정체성 차이

빈도(%)

전체

(n=524)

일본

(n=186)

중국

(n=161)

베트남

(n=177)

출산 여부

    자녀 있음 308 (58.8) 158 (84.9) 74 (46.0) 76 (42.9)

    자녀 없음 216 (41.2) 28 (15.1) 87 (54.0) 101 (57.1)

경제활동 여부

    직업 있음 101 (19.3) 47 (25.3) 41 (25.5) 13 (7.3)

    직업 없음 423 (80.7) 139 (74.7) 120 (74.5) 164 (92.7)

사회활동

   교육 및 문화원 164 (31.3) 49 (26.3) 43 (26.7) 71 (40.7)

   자녀관련 모임 88 (16.8) 56 (30.1) 14 (8.7) 18 (10.2)

   종교모임 201 (38.4) 160 (86.0) 28 (17.4) 13 (7.3)

   친목회 및 친구모임 170 (32.4) 92 (49.5) 42 (26.1) 36 (20.3)

   자원봉사 103 (19.7) 71 (38.2) 17 (10.6) 15 (8.5)

   기타 활동 10 (1.9) 1 (0.5) 4 (2.5) 5 (2.8)

  사회활동 점수 평균 6.36 (1.38) 7.30 (1.32) 5.89 (1.08) 5.87 (1.38)

사회적 신뢰 평균 10.7 (1.5) 11.4 (1.1) 10.7 (1.4) 10.0 (1.7)

문화정체성

    음식 356 (69.6) 132 (71.4) 122 (76.3) 105 (61.4)

    의례 150 (29.2) 46 (25.1) 54 (33.8) 50 (29.2)

    장식물 160 (31.8) 53 (29.1) 46 (29.3) 61 (37.2)

    모국어 교육의도 172 (32.8) 108 (58.1) 28 (17.4) 36 (20.3)

  문화정체성 평균 1.6 (1.1) 1.8 (1.1) 1.6 (1.2) 1.5 (1.2)

주: 사회활동 점수 사회적 신뢰점수, 그리고 문화정체성 점수에서만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나머

지 항목들에서는 빈도와 퍼센트를 제시하였다.

구들과의 친목활동, 교육 및 문화원 활동을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 아내들의 86.0%가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종교 

활동 이외에도 친구 모임, 봉사모임 등 사적인 모임과 대외적 활동에서도 다른 

두 나라 아내들에 비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아내들은 전반적으

로 활동하고 있는 모임이 적으며,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활동은 교육 및 문화

센터 모임이었다. 이들의 공간은 가족과 교육기관, 문화원의 범위를 넘지 못하

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아내들은 공간이동의 수준 베트남 아내와 유사한 경

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들의 경우도 교육 및 문화원과 사적인 친구모임 그리고 

종교모임 정도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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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외국인 아내들의 출신국별 우울 증상의 차이

단위: 평균(표준편차)

우울 증상
우울평균 F

슬픔 불안 수면장애 피로 희망없음 무기력감

일본 1.9 2.0 1.9 2.1 2.0 1.9 12.13(4.07)

5.27***
중국 2.1 2.0 2.0 2.2 1.9 2.0 12.33(4.71)

베트남 2.1 2.2 2.1 2.3 2.3 2.5 13.61(4.28)

전체 2.0 2.1 2.0 2.2 2.0 2.1 12.64(4.39)

주: ***p<.01

사회적 신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16점의 점수분포를 갖는데, 이 연구

의 전체 평균은 10.7로 나타났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일본 아내들이 한국사

회에 대해 신뢰감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베트남 아내들이 가장 낮은 점수분

포를 나타내었다. 

문화정체성의 전체 평균은 1.6 수준으로 4가지 정도 제시된 항목(음식, 명절, 

장식물, 자국어 교육의향) 중에서 적어도 한개 항목 이상에 대해 수행하고 있음

을 뜻한다. 여기에는 출신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서, 일본인 아내들은 2개 가까운 

항목에서 문화적 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아내이나 베트남 아

내는 자신의 문화적 지향성을 드러내는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별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칠 의향에 관

한 질문이었다. 상당히 많은 일본인 아내들이 자녀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

겠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 아내이나 베트남 아내들은 이 항목에 대한 긍정적 응

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중국 아내들은 대부분 조선족이기 때문에 모국

어 교육은 이들에게 다소 애매한 항목일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아내들의 경우 

그들의 자녀들이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음을 뜻한다.

2. 우울 수준과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별 차이

<표 3>에는 응답자들의 우울 경험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각 우울항목은 4점

짜리 척도로 측정되었고, 각 항목별로 평균 2점을 넘기게 되면, 응답자들이 각

각의 증상을 “경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피로감, 무기력감 그리고 불안감 항목의 점수가 높아 이러한 증상을 응답자들

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아내의 경우 특히 무기력감과 희망 없음, 

피로감, 불안감의 정서를 일본이나 중국 아내들보다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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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회적 역할, 자원, 문화정체성 및 국적별 우울 차이

평균(표준편차)

전체

(n=524)

일본

(n=186)

중국

(n=161)

베트남

(n=177)

출산여부

   자녀있음 11.98 (4.1) 11.31 (4.1) 11.97 (4.3) 12.77 (3.5)

   자녀없음 13.64 (4.6) 13.00 (3.5) 13.21 (4.8) 14.29 (4.7)

경제활동 여부

   직업있음 11.16 (4.9) 11.95 (5.2) 10.01 (4.6) 12.40 (4.7)

   직업없음 13.01 (4.1) 12.18 (3.6) 13.14 (4.4) 13.70 (4.2)

사회활동

   참석안함 12.55 (4.4) 11.77 (5.8) 12.14 (4.7) 13.15 (3.8)

   1개 활동 12.57 (4.3) 13.28 (4.4) 11.62 (4.3) 12.81 (4.9)

   2개 활동이상 12.78 (4.4) 11.66 (3.6) 12.33 (4.7) 16.17 (4.7)

사회적 신뢰 평균

   낮음 14.08 (4.1) 12.91 (3.2) 14.49 (4.7) 14.23 (3.9)

   중간 12.12 (4.1) 11.67 (3.5) 11.29 (4.2) 14.24 (4.3)

   높음 11.38 (4.3) 12.00 (4.6) 9.9 (3.4) 11.76 (4.6)

문화정체성

   낮음 12.39 (4.1) 12.47 (3.9) 11.92 (4.6) 12.80 (3.8)

   높음 12.81 (4.5) 11.94 (4.1) 12.73 (4.8) 14.28 (4.5)

었다. 이를 합산한 점수로 살펴보게 되면, 베트남 아내들은 일본이나 중국 아내

들보다 우울에서 점수가 13.61로 합산 점수가 12.13이나 12.33 으로 나타난 일

본이나 중국아내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이를 통해 볼 때, 베트남 아내

들이 나머지 두 국적의 아내들보다 우울증상을 조금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울경험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문화적 성향, 성격 성향, 사회 차별의 

경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 아내들에게서 나

타나는 높은 우울감이 사회적 역할에서 배제,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부

족, 그리고 문화정체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다음에서는 사회적 

역할 수행, 사회적 자원 그리고 문화정체성의 수준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아

내들의 출신국가별로 비교하였다.

3. 출산, 경제활동, 사회적 관계망 특성 및 문화정체성 수준에 따른 우울감 차이

<표 4>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출산 경험이 있거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경

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부모역할이나 경제

활동과 같은 사회적 역할 습득이 우울을 감소시킨다는 기존 논의를 지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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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다. 외국인 아내들 모두 동일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사회활동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경향이 사회활동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보

다 2개 이상 참석하는 경우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출신국

별로 구분하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중국 아내와 베트남 아내의 경우에는 사회

활동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인 아내들의 경

우는 1개 활동을 할 때 보다는 2개 이상의 활동을 할 때 우울증상이 더 낮았다. 

사회활동으로 인한 우울감소의 경향은 일본인 아내들에게서만 발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신뢰는 신뢰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거나 중간인 집단보다도 

우울 경험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 수준에 따른 우울차이는 

일본이나 베트남 아내들보다도 중국 아내들에게서 더 분명한 차이로 나타났다. 

문화정체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이 높은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긴장과 내적갈등을 가중시

킬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일본인 아내들의 경우에서는 우울의 격차도 크

지 않았고, 집단 간 차이에서도 문화정체성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의 우울 수준

이 보다 오히려 낮아서, 일본인 아내들의 경우 이질성을 드러내는 것이 적응에 

불리하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다.

4. 다중회귀분석 결과

앞에서 살펴본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련성이 다른 변수들을 고려한 상

황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출신국적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혼인이주 아내의 출신국적

별로 변수들의 영향력을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집단별로 나타나는 결정요인 구성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고, 각 집단 내에서 

의미있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이나 변수들이 우울증에 반영되는 방식을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밝혀진 변수들, 

연령, 교육수준, 소득, 거주기간, 그리고 결혼만족도를 통제하면서 앞서 살펴본 

관련 변수들의 효과와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5>에서는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개별 회귀식은 다시 

2개의 단계로 구성하였다. 모형 1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가운데 

출산과 경제활동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모형 2에서는 첫 번째 모델에 부가적으

로 사회적 자원 특성들과 문화정체성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국적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가장 왼쪽 칼럼에 제시되어 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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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 모형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월평균 가계소득(b=-.61, p<.05), 결

혼만족도(b=-1.06, p<.001)가 외국인 아내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

수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

족하는가가 외국인 아내들이 우울을 얼마나 경험하는가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

요하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출산

(b=-1.64,p<.001)과 경제활동(b=-2.02, p<.001)은 외국인 아내들의 우울을 낮

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분산분석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

여주었고, 다른 주요 변수들이 통제된 이후에도 우울을 낮추는 유의미한 효과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원과 문화정체성을 부가적으로 투입하자([모형 2] 참조) 모형에 대

한 설명력은 크게 증가한 반면, 출산여부와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우울에 미치

는 계수값은 다소 감소하였다. 모형 2에서 사회적 신뢰(b=-.56, p<.001)와 문화

정체성(b=.43, p<.001)의 효과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

다. 한국사회와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지는 방향이며, 반

대로 외국인 아내들이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우울이 가중되

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국인 아내들의 국적별로 구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5 

참조>). 먼저, 일본인 아내들의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통제변수들과 우울의 관

련성을 살펴보면, 소득과 결혼만족도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만 나타났다(b가계

소득=-.81, b결혼만족도=-1.67, p<.001). 모형 2에서는 교육수준과 결혼만족도, 

그리고 사회활동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출산과 경제활동이 우울을 낮추

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다가, 모형 2에 이르러서 경제활동이 우울을 낮추는 효

과가 약하게나마 드러났다.  

출산여부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특이한 부분이다. 이

는 결혼만족도나 소득 효과 그밖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통제되면서 사회적 역

할관련 특성의 효과가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인 응답자

의 대다수가 이미 자녀를 출산하여 부모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여부에 

따른 우울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부모역할의 보상수준이 예상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우울

하다는 결과는 예상과는 매우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일본인 

아내들의 학력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볼 때, 현실과 이상의 

격차가 반영된 결과로 추측되는데, 이 결과만을 가지고 더 이상의 해석은 무리

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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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내들만을 분석한 두 번째 칼럼을 보게 되면, 출산과 경제활동의 효과

를 관찰할 수 있었다. 모델 1에 투입된 다른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이 고려된 이

후에도 사회적 역할 변수들의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사회적 자원과 문화정체성

이 포함된 모델 2에서는 출산과 경제활동의 효과는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상

대적 영향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인 아내의 회귀

식에서는 사회적 신뢰의 상대적 영향력이 매우 높았다(β=-.39, p<.001). 

마지막으로 <표 5>의 가장 오른쪽 칼럼에 제시된 베트남 아내들의 회귀식에

서는 연령, 출산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출산과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덜 우울한 것으로 나타나서 앞서 살펴본 중국 아

내들의 경우와 그 방향성이 일치하였다. 연령효과를 살펴보면, 나이가 어린 아

내보다 나이가 든 아내들이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

을수록 우울한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이 경우에서는 사회적 역할 수행, 사회적 

자원과의 관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베

트남 아내들은 출산이나 경제활동, 그리고 기타 사회적 자원의 획득에서 불리

한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본다. 한편, 베트남 아내의 회귀식의 모형 

2를 보게 되면, 경제활동의 효과는 사라졌고, 연령과 출산, 사회활동과 문화정

체성의 효과가 드러났다. 그런데 이 사회활동의 효과가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서 앞서 살펴본 전체 모델이나 일본인 아내에서 나타난 효과와는 방

향성이 반대였다. 또한 다른 국적의 아내들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문화정체성

의 효과도 관찰할 수 있었다. 앞서 전체모델에서 발견된 문화정체성의 효과와 

동일하게 자국의 문화를 더 많이 지킬수록 우울감이 증가하는 방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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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토의 및 결론

국제결혼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아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방

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혼인이주로 한국에 온 세 국가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부모가 되고 직업을 갖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이 그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본, 중국 그리고 베트남 아내 524명에 대한 자료

를 결과, 베트남 아내는 일본, 중국 아내들보다 더 우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베트남 아내들이 적응수준이 일본이나 중국 아내들보다도 취약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출산과 경제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이러한 사회적 역할의 수행효과가 아내들의 출신국별로 차이가 있었다. 구

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응답자 중에서 절반이 넘는 65.8%가 이미 출산을 했거나 경제활동

을 하고 있어, 부모 및 직업역할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에서 

12.2%는 부모역할과 직업역할을 병행하는 다중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할 점유 상황은 그들이 가족생활주기의 다양한 단계로 이행하고 있으며, 아

내로서의 신분을 넘어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사람으로 이미 자리매

김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응답자들의 우울 수준은 대략 1-2 가지의 우울증상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분석 대상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다고 보고한 증상은 피로감이었다. 출

신국적 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아내들은 일본이나 중국인 아내들보다도 전반적으

로 우울 증상을 보다 빈번하게 겪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특히 일본이나 중국 아내

들보다 피로와 무기력감 그리고 희망없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조금 더 높았다. 

셋째, 부모 및 직업역할 수행이 외국인 아내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출산과 경제활동 모두 우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사회역할의 수행이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게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말해준다. 다만,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별로 이러한 각각의 

역할 수행의 효과는 차이가 있었다. 일본인 아내들은 결혼만족도와 소득의 효

과가 출산이나 경제활동의 효과보다 우세하였다. 그에비해, 중국인 아내는 출산

과 경제활동 모두가 우울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아

내의 분석에서는 출산과 부모역할 습득이 그들의 정신건강에 주요 요인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별로 그들의 적응에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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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리한 사회적 역할 수행이 상이함을 시사한다. 

넷째, 사회적 역할 습득과는 별도로 사회적 신뢰, 사회활동으로 대표되는 사

회적 자원 특성 역시 외국인 아내의 우울증상을 약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신뢰감은 세  출신국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전체 모

델에서 출산, 경제활동 수행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특히 중국 아

내들의 경우 사회적 신뢰의 상대적 영향력이 출산이나 경제활동에 버금갈 정도

로 우울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연구결과만을 가지고

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나, 중국인 아내들이 자녀

를 출산하고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축적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일본과 베트남 아내를 개별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사회적 신뢰의 효과

보다는 사회활동을 통한 공간적 확장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보다 두드러졌다.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그들의 공간적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은 일본인 아내

들의 우울감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응답자들이 중

국이나 베트남 아내들과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이들이 외국인 아내들이 일반적

으로 참여하는 사회활동 모임에 추가적으로 이들은 종교 활동에 열성적이었다

는 점이다. 일본인 아내의 경우에서 관찰되는 사회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

적 효과는 부분적으로 종교 효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베트남 아

내에서는 그 반대의 상황 즉, 사회활동이 오히려 그들의 우울감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존의 논의와 비교해 보더라도 정반대의 결과

이다. 베트남 아내의 경우에서는 아직 언어가 미숙한 가운데 공간적 영역의 확

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과 불안

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혹은 벨랑제(Bèlanger, 2006)가 지

적한 바와 같이 교육기관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방식의 차별, 빨리 이 사

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소망과 실제의 괴리가 복잡하게 얽혀서 이들의 정신건강

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결과

만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의 해석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사회활동의 효과를 면밀

하게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문화정체성과 우울의 관련성은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로 그 효과가 

상이하였다.  베트남 아내의 사례에서는 문화정체성이 강할수록 그들의 정신건

강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인 아내나 중국인 아

내의 사례에서는 문화정체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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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이 연구의 자료에서 중국인 아내들은 조선족이 73%를 차지하고 있

어서 중국인의 사례에서 언어나 생활습관에서 크게 이질감이나 문화적인 성향

을 나타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일본인 아내들의 경우는 베트남 아내들보다

도 언어나 생활습관에서 더 강한 정체성 성향을 나타내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우울감을 가중시키는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쩌면 일본인으로서 갖는 

문화정체성이 그들의 우울, 더 나아가서는 적응에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연구에서 측정한 일본인들의 음식, 풍습, 문화, 그리고 언어사

용이 한국사회에서 큰 이질감을 갖거나 내적 갈등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베트남 여성의 경우에서는 베트남 문화에 대한 애정과 문

화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우울과 깊은 연관이 있게 나타났다. 특히 최종모형

에서 문화정체성과 부모역할은 나란히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

다. 기존의 사례연구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외국인 아내들의 민족성이나 문화적 

이질감이 더 드러난다고 지적한 논의(전홍주․배소영․곽금주, 2008)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부모역할과 문화정체성 이 두 요소가 서로 결부된다

는 점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부모역할의 수행이 이들 베트남 

아내 적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이들의 적응을 위협하고, 어려

움을 가중시키는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 글을 끝맺기 전에 이 연구의 제한점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으로 

오는 혼인이주 여성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제

약점이 분명히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일본, 중국, 베트남 여성을 대

상으로 각각 200명이라는 제한적인 수만을 표집하였다. 또한, 일본인 아내의 집

단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표집된 사례의 상당수가 통일교도 이었고, 교육수준

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 이 자료가 특정 국적내서도 대표성을 갖기

에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는 이 자료가 가진 중요한 한계인 동시에, 이 새로운 

인구집단을 파악하는 기술적인 문제점에 기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혼

인이주여성의 모집단이 어떠한지, 국적별로 대표할 수 있는 집단적 특성에 대한 

파악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국적별 비교까지 가능

한 출신국별 모집단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자료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입국시기와 가족생활주기가 매우 다른 세 국적의 아내들을 하나의 분

석틀을 통해 분석해야 했기 때문에, 출산과 경제활동이라는 역할의 구조적 특

성만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역할의 질과 그 건강효과를 살펴보지 못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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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나 경제활동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는데 큰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역할수행과 정신건강

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성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혼인이주여성의 국적이 다변화되고 있는 시점

에서 지금까지 기존 연구들이 외국인 아내의 적응부분에서 간과해 온 부모역할, 

직업역할의 효과를 실증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

다. 더욱이 이들 혼인이주 여성의 우울과 그 결정요인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통

해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로 적응과정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그들이 한

국에 오게 된 배경, 인적자본, 사회문화적인 불평등과도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또한 제한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구

체적인 차이점들은 개별 외국인 아내들의 적응 과정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혼인이주”라는 생애경

험으로 차별적으로 구성되는 부모 및 직업역할수행과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차

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련논의를 발전시키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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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ocial Roles on Depression of Foreign Wives 

in Korea: Focused on the Difference among Japanese, 

Chinese and Vietnamese Wives. 

Seung-Eun Cha․Doo-Sub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depression level 
of Japanese, Chinese and Vietnamese wives who are residing in Korean 
society. Special focus was taken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origin of nationality. Guided by the role theory, we analyzed the effect of 
parental role and work role on depression of foreign wives. Also we 
considered the social resources, ethnic characteristic that are well-known to be 
associated with the role performance, in this study. The data came from the 
sample of 524 foreign wives case (Japanese 35%, Chinese 31%, Vietnamese 
34%). The result show us that depression level is different by origin of 
nationality of foreign wives: Vietnamese wives were more depressed compare 
to Japanese or Chinese wives. The effects of two social role on depression 
were significant even if the social resources and ethnicity are considered in 
the model. However, the strength of the effect of social roles were different 
by one another: having a job was especially effective to decrease the Chinese 
wife's depression level, while for the Vietnamese wives, parental role was 
essential to lower the depression level. In additi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depression were differ by the nationalities of wives. The results imply that the 
social adaptation process of foreign wife may be varied by the origin of 
nationality. 

Key Words: marriage migration, parental role, work role, depression, ethnic 

differences, social determinants




